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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익명으로 댓글을 자주 쓰게 된다. 익명으로 글을 쓰면 더욱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쉽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쉽고 간단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의견들은 언제나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한 사람들이 악플로 받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고서도 악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심한 욕설을 블러 처리하는 방법이나, 악플을 받은 피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여 악플을 달은 사용자의 정보를 경찰에 넘겨 고소를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자신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옛날 ‘사이월드”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다. 그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여론이 불붙었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면 해킹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해킹을 

막는 기술보다 해킹을 하는 기술이 더욱더 진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그 당시의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였었다. 그렇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사용자의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크다. 

하지만 찬성여론에서는 “악플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사용되어야 한다.” 라는 반박을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 년 본인 확인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우 지난해 2월 8.3%이던 악성 댓글 비중은 2008년 

8 월 14.1%로 2 배 가까이 증가했다. ‘머니투데이’와 ‘디시인사이드’게시판 댓글도 같은 시간 각각 

8.6%와 9.9%에서 12.4%와 16.2%로 증가했다. 그렇기에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부실하다. 

또한 인터넷에서 각자의 개성 있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또다른 

방법이며 인터넷을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만약에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명 옆에 IP 주소를 걸어 둔다면 인터넷은 더욱더 삭막해지고 재미 

또한 없어질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정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며,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신만의 닉네임을 걸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